
(4) 시키보의 사례 

   ◎ 다른 업종과 공동 연구로 “아쿼프라아나” 등 개발 

시키보는 앞을 정확히 예견하여 경영 전략을 합리적으로 잘 짜는 것으로 

섬유 업계에 알려져 있다. 시키보는 2004년 7월 13일, 식품 메이커인 후짓고

와 공동으로 개발한 프라본(fravon) 성분이 배합된 섬유 아쿼프라아나를 최초

로 발표하였다. 

프라본의 이성체(異性体)인 이소 프라본은 대두의 배아에 들어있는 성분이

며, 여성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여 암이나 갱년기 장해에 효능이 있으며, 피

부의 보습 효능도 있다. 양판점 등에서는 이 성분을 활용한 각종 대두 관련 

제품의 코너를 별도로 만드는 등 미용 분야에서 급속히 화제가 떠오르고 있

는 성분이다. 

시키보는 이 성분의 효능을 10여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소

비자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기회가 무르익

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지금은 기대도 크다. 스타킹 등의 니트 이너(knit 

inner)와 이불감이나 이불잇, 요잇 등의 침장 등에 관련된 상품을 2005년 춘

하절용부터 판매하는데, 초년도에는 1억엔, 3년 후에는 3억엔의 판매를 계획

하고 있다. 

시키보에서 전문 분야가 전혀 다른 업종과 제휴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것

은, 2003년에 에자키(江崎) 구리코와 알파 알부틴(α-arbutin) 배합 섬유 ‘우리안

트 α 화이트’를 공동으로 개발하였을 때부터였다. 알파 알부틴은 에자키 구



리코가 독자적인 바이오 기술로 제조하고 있는 미백 효과가 있는 물질로서, 

검은 색의 멜라닌(melanin)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는 효소의 작용을 방어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시키보는 카테킨의 소취ㆍ항균 가공 차바 프레슈(茶葉 fresh)나 천연 미네

럴(mineral) 가공 멜마 소재 등을, 장차는 중국에서도 사업화할 것을 구상하

고 있다. 

또한 2003년 7월에는 기능성 화학품을 판매하는 크리리언트 저팬, 성형품 

인쇄 기기를 판매하는 나비타스와 공동으로 레이저 광선으로 문자나 화상을 

그릴 수 있는 폴리에스터 섬유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컴퓨터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레이저 조사 장치가 있으면 가게 앞에서도 

폴리에스터 섬유를 사용한 제품에 성명, 구입 일자, 메시지 등의 문자나 좋

아하는 그림을 즉석에서 그릴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다. 

시키보는 이 섬유를 시키보가 제조 판매하는 브랜드 “바발”의 의복에 활용

하고 있으며, 저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과도 공동으로 이 섬유의 용도

를 광범위하게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업종으로부터도 이들 새로운 소

재의 용도 개발을 모집하고 있다. 

시키보가 전문 분야가 전혀 다른 업종과 개발을 제휴할 과제는 아직 많다

고 하며, 이러한 새로운 발상이 섬유 업계에 어느 만큼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 주목된다. 

 ◎ 순수출 확대하고, 중국 내 시장 판매도 모색 중 

시키보는 3~4년 전부터 순수출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 노력을 더

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4월에는 의류 제1사업부를 유니폼 



사업부로 바꾸게 되었다. 

유니폼 사업부에서는 유니폼과 관련된 상품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셔츠

감도 중점 사업으로 내걸고 있다. 셔츠감 판매고는 2003년도에 순수출이 

19.8%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2005년도까지는 셔츠감 판매고를 배로 증가시

킬 계획이다. 

순수출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종(異種) 이번수(異番手) 실을 사용하여 

아제쿠라 구조(校倉構造 : 일본의 고대 창고 건물로서 벽면에 굵기가 다른 

목재를 섞어 좌우로 배열한 구조로, 습기가 많은 계절에도 바람이 잘 통하여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함)를 본 따서, 경ㆍ위사 

모두 섬유도 면과 폴리에스터와 같이 다르고 실의 번수도 다르게 적절히 섞

어 짠 직물 아제크는 한국과 중국에 각기 연간 20만m씩 수출하고 있고, 아

시아 전반으로는 연간 약 50만m를 수출하고 있다. 

순수출을 시작하던 첫 해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아제크 소재의 색다른 상

품에 끌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2003년에는 수출량이 주춤하

는 상황이었으며, 2004년에는 이 소재의 수출을 적극 증가시킬 작정이다. 

시키보는 정체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영업 거점을 2004년 5월에는 

홍콩뿐만 아니라 시키보와 거래가 있는 상하이의 중국계 상사에 판매 요원

을 상주시켜 이 지역에도 판매 창구를 만들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적극적으로 출품하기로 하였다. 

2004년 7월에는 센젠품패복장복식교역회(深 品牌服裝服食交易會圳 )를 개시로, 

2004년 10월에는 인터 텍스타일 상하이전에, 2005년 3월에는 인터 텍스타일 

베이징전 등에 참가하여 중국의 바이어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염에서 제직, 정리 가공까지의 설비가 있는 중국 자본의 두 

개 기업과 어떤 방식으로든 제휴하게 될 것이다. 유니폼 소재도 이 두 개 공

장을 기술 지도하여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이 두 공장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 반슈(播州) 섬유 단지의 산모토(産元) 상사와의 제휴도 강

화하여 선염 직물의 판매를 일본 내외로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부의 앞으로의 중점 과제는 중국 내 판매와 중국에서 선염 천을 

제품화하여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두 가지 사업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하

는 것이다. 시키보 카오난(江南)이나 인도네시아의 연결 자회사인 멜텍스를 

잘 활용하여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도 주력할 것이다.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의 가치 평가라든가 시키보는 어떤 

경영 이념으로 기업 평가를 받으려 하나 등의 기준이 어렵게 될 것 같다. 어

떻게 기업으로서 시키보의 존재 가치를 찾아낼 것인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

으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해 사업부에서는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미래의 시키보 상 창조”를 향하여 

시키보는 2004년 2월에 2004~2005년도 2개년 경영 계획과 2008년도 시키

보의 비전을 발표하였다. 섬유 사업에서는 흑자냐 적자냐 뿐만 아니라, 흑자

일지라도 자산 효율이 좋지 않은 분야는 축소하여 사업 영역을 축소하면서 

그룹 내 사업 간의 연결을 한층 중요시 하면서 경영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섬유 부문은 대대적으로 기구를 개혁하였다. 섬유 부문은 

제품, 유니폼, 패션, 생활 자재의 4개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이 기본 전략에 따라 사업마다의 개별 전략을 분명히 하면서 각기 경쟁에

서 우위를 확립하도록 한다. 자회사의 경영 책임을 어느 사업부가 맡느냐도 

지금까지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고,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업적에 따라 각 사

업부를 평가한다. 

그 중에서도 신설된 제품 제2사업부는 시키보 문화의 표본이 되는 조직으

로서 앞으로의 시키보 전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상하이의 연결 자회사의 생산 거점에서는 큰 어패럴 메

이커와 제휴하여 차별화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거점

에서는 양판점에서의 직판(直販)이나 SPA(제조 소매업)를 지원한다. 

부가가치보다도 일본 내 유통에서 판매장 직결형 QR(quick response)에 중

점을 두고, 양판점이나 큰 어패럴을 충분히 지원해 준다. 그러기 위하여 큰 

로트의 수주는 확보할 수 있고, 조업도 안정되고 채산도 충분히 확보될 것이

다. 

생활 자재 사업부도 침장용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시

키보 리빙과 함께 생산 거점을 구축할 것이다. 2003년 6월에 날염을 할 수 

있는 상하이 시키시마 복방직품(福紡織品)을 설립하고 방직, 염색, 봉제까지

의 일관 생산 체제를 만들었다. 침구를 유럽이나 미국, 중국 내 시장에 판매

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결산 발표할 때에 임원의 퇴직 위로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업적과 연결되어 결정되지 않는 공무원 같은 제도라고 하여, 이미 2년 

전부터 이 위로금의 적립을 정지하고 있다. 임원 보수 삭감도 주주 배당이 



부활될 때까지 계속된다. 주주 배당이 부활될 때에는 업적과 연결시켜 임원

의 보수를 지불하는 체계를 실시한다. 

이러한 점들에서 시키보가 발전적으로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제까지 5년 동안에 과거 부(負)의 과제에 대한 청산을 추진해 왔다. 

이제부터 시키보는 2008년도 비전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미래의 창조”를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  


